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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rating role

of children’s verbal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shynes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Methods: Participants were 200 children, their mothers, and their kindergarten

teachers. Children’s shyness was rated by their mothers and teachers, and chil-

dren’s verbal ability was measured using the language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And teachers completed a rating scale in order to examine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Children’s shyness had a negative relation to close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s verbal abil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eacher-child

relationships. Hiera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ted to the interaction of child’s

shyness and verbal ability predicted close teacher-child relationships. Children’s

shyness, those who demonstrated the lowest level of child’s verbal abil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lose teacher-child relationships. Children’s shyness

had no significant relation to close teacher-child relationships, especially for the

highest level of children’s verbal ability.

Conclusion/Implications: We suggested that verbal ability training for children

might be valuable for shy children in order to buffer the link between shynes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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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논하는 많은 연구에서 흔히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접 유아교육‧보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교사가 유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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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즉, 교사-유아 관계의 질이 어떠한지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의 적응과 부적응, 나아가 유아의 교육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amre와 Pianta(2001)는 교사와의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사는 유아에게

매우 의미 있고 권위 있는 존재로 유아는 이들에게 도움과 지도를 받고자 하므로 교사-유아 관계

의 질은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위

한 중재 계획의 성공 여부는 교사-유아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교사-유아 관계의 중요성은 최근 유아를 둘러싼 사회맥락의 변화를 통해 더 강조되는데, 가족

구조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육아부담이 지목되면서 기관보육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아가 기관에 다니는 연령이 하향화 될 뿐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육되면서 유아의 발달에서 교사와 맺는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주양

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이후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관에

서 교사와 유아 간 맺는 안정적 애착 관계는 유아가 교육환경을 탐색하고 적응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안전 기지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와의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을 통한 내적 실행모델은 이후

또래관계 및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는 유아에게 기관 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관생활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가르친다(Doll, 1996). 교사는 유아에게 중요

한 사회화 대리인으로, 교사-유아 관계는 크게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친밀관계와 소원하거나 형

식적이며 부정적인 갈등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긍정적 관계차원인 교사-유아 친밀관계는 온정

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유아에게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유능성을 발

달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독립심과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유아의 발달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rbeau, Coplan, & Weeks, 2010; Pianta, 1994). 반면, 부정적 관계차원인

교사-유아 갈등관계는 높은 수준의 적대감과 긴장감의 특징을 지니며, 또래 배척,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유아의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보였다(Arbeau et al., 2010; Hamre & Pianta, 2001). 연

구에 따르면 교사-유아 관계는 친밀 및 갈등관계와 같이 긍․부정적 관계의 특징을 지니지만, 이

러한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서 한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의

점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Arbeau et al., 2010). 이에 교사-유아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밀관계 및 갈등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자가 교사-유아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기질, 행동 특성과 같은 유아요인(유재용, 2015;

Eisenhower, Baker, & Blaher, 2007; Rudasill, Rimm-Kaufman, Justice, & Pence, 2006) 뿐 아니라 교

사의 우울감(오경희, 신유림, 2010)과 같은 교사요인과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유아요인을 비교한 오경희와 신유림(2010)은 교사요인 및 유

아요인 모두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유아 간 갈등 관계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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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에서 설명되는 부분보다 유아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아요인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행동은 그들이 가르치는 유아의 기질과 관련되는데(Yoleri, 2016), 특히 수줍음은 그 소

극적 특성으로 인해 기관 내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

해 Coplan, Prakash, O‘Neil 그리고 Armer(2004)는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교사나 또래와의 사

회적 접촉을 바라지만, 이 같은 사회적 접근 동기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억제된다는 “접근-회피갈등”을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접촉 동기가 없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는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 사회적으로 억제되므로, 이러

한 관점에서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교육기관은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에

게 스트레스를 주는 맥락이 될 수 있을 것이다(Coplan & Arbeua, 2008).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면

서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에게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경우, 이들은 자신의 기질적

특성으로 언어적 표현을 힘들어하여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는 교사로

하여금 해당 유아를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Evans, 1992).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의 수줍음 특성은 유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Coplan et al., 2004; Rubin, Coplan, & Bowker,

2009) 뿐 아니라 교사-유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udasill et al., 2006).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수줍음이 유아의 적응이나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유아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

르면 수줍은 특성이 높은 유아는 대집단 활동 시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가 덜하며(Coplan & Prakash, 2003), 이들의 행동 특성은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고(Evans, 2001),

교실 내 질서를 잘 따르고 순응하는 행동으로 보이므로 교사는 수줍은 특성이 높은 유아가 보이

는 행동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Rubin, 198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줍은 유아가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대담하고 활동적인 특성의 유아보다 교사와 갈등적 관계를 덜 맺는

다고 하였다(Rudasill & Rimm-Kaufman, 2009; Valiente, Swanson, & Lemery-Chalfant, 2012).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교사-유아 관계 및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연구마다 다

른 것과 관련하여 Coplan과 Rubin(2010)은 연구마다 다소 다른 수줍음 측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

다고 하였다. Wang과 Kemple(1993)은 수줍음에 대한 부모 측정은 낯선 이에 대한 유아의 행동에

기초하는 반면, 교사 평정은 교실 내 유아 관계에 기초를 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자신의 수줍

음 특성이 유아의 수줍음과 학문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줍음

특성이 높은 교사는 수줍은 유아의 학업적 능력이 다른 아동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반면, 수줍

음 특성이 낮은 교사는 수줍은 유아가 학업적 능력이 다소 낮다고 평가하였다(Coplan, Hughes,

Bosacki. & Rose-Krasnor, 2011). 이처럼 유아의 수줍음에 대한 평가가 평정자인 부모나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줍음 특성에 대한 평정자에 따른 차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어머니와 교사의 수줍음 평정을 모두 사용하여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교사-유아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요인으로 수줍음 이외에 유아의 언어능력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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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아는 일반적으로 4세경이 되면 표현적 언어의 사용을 거의 완전히 습득하게 되며, 이 시

기 이후부터 유아는 사고와 학습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모두 언어라는 상징적 매체를

사용해서 활발하게 나타낸다(노명완, 이차숙, 2000). 유아는 언어를 자신과 타인 간의 의사소통

과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해결과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능력이 언어문제해결능력이다(임선숙, 조성연, 1997).

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는 상황이나 사건 등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가운데 평가할

필요가 있다(Paul, 2007). 친구나 교사와 같은 사회적 대상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결

정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요소를 갖춘 언어능력이 중요하다(Dimeo, Merritt, & Culatta, 1998). 배소

영, 임선숙 그리고 이지희(2000)는 유아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유아의 언어능력을 언어의

사용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언어생활이 힘들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유아의 언어능력이 낮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사회적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

하여 질문에 적절한 답을 못하거나 맥락에 부적합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언어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을

문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알아보는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언어능력은 유아교육기관 및 이후 발달에서 유아의 학문적‧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었다

(Rudasill, 2011). 유아의 언어능력은 교사 및 또래와 같은 사회적 관계 속 의사소통이 자주 일어

나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의 사회화 및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

능력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긍정적 관계를 보이며(Dickinson & Smith, 1994),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이 유아의 말하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Dixon & Smith, 2000) 사회적 맥락

에서 유아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사-유아 관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교사-유아 친밀관계는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인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며(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단어 읽기 및 구문 인식으로 살펴본 언어능력과 관

련되어 있었다(Curby, Rimm-Kaufman, & Ponitz, 2009). Qi와 Kaiser(2004) 역시 유아의 언어 복잡

성과 같은 언어능력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교실 활동 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언어능

력이 증가하면 교실 내 대화 시 강점을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질

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유아는 교실에

서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언어복잡성과 같은 유아의 언어능력

은 유아자신의 인지적 성취 뿐 아니라 교실 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언어능력과 같은 유아 개인 변인

은 각각 교사-유아 관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언어능력

은 교사-유아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도 관련을 보이는데, 유

아의 수줍음 특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여 친구사귀기와 같

은 대인간 목표를 위협한다(Asendorpf, 2000). 수줍은 유아는 상호작용 시 말을 덜 하거나 조심스

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스스로 의사소통 유능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되었

다(Cheek & Buss, 1981). Asendorpf와 Meier(1993)와 Evans(1996)도 수줍은 유아가 일반유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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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언어능력을 보여주어,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언어능력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언어능력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 두 변인은 각각 독립적으

로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나타내는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rroyo와 Harwood(2011)는 수줍음 특

성이 대인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 및 타인이 지각한 의사소통 유능성이 매개한다

는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지닌 수줍은 개인의 경우 의사소통

유능성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유아의 언어 능력이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보호적 역할을 하였다(Coplan &

Armer, 2005). Rudasill 등(2006)은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기질과 언어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

구에서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낮고 언어복잡성 수준이 가장 낮은 유아가 교사와 더 많은 갈등관

계를 보이며, 언어복합성 수준과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교사와 의존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

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복잡성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이 상호작용하여 교사-유아 관

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 요인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언어능력은 교사-유아 관계와

같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각 관련성을 보일 뿐 아니라 상호작용하

여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유아 간 친밀 및 갈등 관계에 대해 교사

및 어머니가 측정한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유아의 언어능력이 각

각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며, 나아가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언어능력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 및 교사-유아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따라 달라

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5개 유치원의 유치반 유아 200명(남아 97명, 여아 103명; 평균연

령 6.24세)과 그들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자료를 권연희(2014, 2015)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남아 97명(49.0%), 여아 103명(51%)이며, 유아의 수줍음을 평정하는 어머

니의 연령은 평균 36.15세(범위 21세∼53세; SD = 4.70)이었으며, 수줍음과 교사-유아 관계에 응

답한 교사의 연령은 28.78세(범위 25세∼41세; SD = 3.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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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교사-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를 알아보고자 Pianta(2001)의 교사-유아 관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간편형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TRS 간편형은 교사-유아 관계를 친밀관

계와 갈등관계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에 대해 교사는 평소 해당 유아와의 관계에서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러하다(5점)’의 5점 평정 척도로 평정한다.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는 교사-유아

간 애정 및 공감, 개방적 의사소통정도를 보여주는 6문항으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유아 간 긍정적 관계인 친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는 교사-

유아 간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부정적 관계와 관련된 6문항으로 이루

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교사-유아 관계인 갈등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

치도에 의한 Cronbach’s α는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 .88,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 .85이었다.

2) 유아의 수줍음

유아의 수줍음은 Cheek와 Buss(1981)의 수줍음 척도를 강소연(199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어머니용 및 교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Rudasill 등(2014)는 Wang과 Kemple(1993)의 견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수줍음 특성에 대한 평가가 부모와 교사가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부

모는 수줍음의 행동을 낯선 이에 대한 유아의 행동에 근거하여 평정하는 반면, 교사는 교실 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유아의 행동에 근거하여 평정하기 때문에 유아의 수줍음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평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줍음

에 대해 교사와 어머니 모두 평정하도록 하고 그 평균점수를 각 아동의 수줍음 점수로 산출하여

유아의 수줍음 특성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평가를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와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

12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수줍음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에 의한

Cronbach’sα계수는 어머니 .84, 교사 .93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으로써 언어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아 개별 면접 검사인 배소영

등(2000)의 언어문제해결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상위 언어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다. 언어문제해결

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의 3가지 하위범주를 지닌 5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검사는 유아에게 가정, 기관, 공공장소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17개의 그림판

을 제시하고, 유아에게 그림판을 보고 2∼5가지 질문을 한 다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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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점한다. ‘원인이유’는 그림판의 문제 상황을 보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 원인과 결과 간의 관

계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답하는 질문 18문항, ‘단서추측’은 그림판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알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요 단서를 추론하

는 질문 20문항, ‘해결추론’은 그림판의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질문하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유아 응답은 검사지의 채점판을 기준으로

0점∼2점의 점수로 채점되며, 원점수와 연령별 퍼센타일 점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

반의 동일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 언어능력을 알아보고 통계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점

수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언어문제해결능력검사는 유치원의 빈 교실 및 도서실 등을 활용한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유아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시간은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자는 유아교육을 전공

하는 석사과정생 2인으로, 예비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해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훈련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중 15명 자료에 대해 채점자간 신뢰도를 산

출한 결과 .94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연구대상이 아닌 유치원 교사 10명과

유치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 및 평정의 어려움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유아의 수줍음과 교사-유아 관계 설문지는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언어문제해결능력검사를 위해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검사자 2인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명의 검사자가 언어문제해결능

력검사의 소요시간 및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유치반 유아 4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예비검

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되었다. 그림판의 문제 상황이 유아에게

다소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표준화 검사이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조

사는 연구의뢰에 동의한 유치원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각 반 교사가 해당 학

급 유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가져간 자녀의 수줍음 특성에 대해 응답하게 한 다음 수거하였

으며, 어머니 수줍음 설문지가 수거된 유아에 대해 담임교사는 수줍음과 교사-유아 관계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또한 언어문제해결능력검사는 유치원의 빈 교실, 도서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2

명의 검사자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90부를 배부하여 이 중 209부가 회수된 뒤, 응답내용이 불

충분한 9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과 측정변인의 일반

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적률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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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출하고,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

의 언어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수줍음과 교사-유아 관계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평균점수에 대해 ±1SD를 기준으로 상, 집단을 구분한 후 교사-유아 관계

점수를 그래프화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수줍음, 언어능력과 교사-유아 관계 간의 관계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언어능력과 교사-유아 간 친밀 및 갈등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1과 같다.

변 인 (1) (2) (3) (4)

(1) 교사-유아 친밀관계 1.0

(2) 교사-유아 갈등관계 -.34*** 1.0

(3) 유아의 수줍음 -.37*** .07 1.0

(4) 유아의 언어능력 .28*** -.14* -.30*** 1.0

평균 3.45 1.80 2.50 25.25

표준편차 .80 .76 .65 8.06

*p < .05, **p < .001.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의 수줍음은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 =

-.37, p < .001)를 보인 반면,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 = .07, n.s.). 즉,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대인간 상호작용행동을 덜 보이는 수줍

은 유아일수록 교사는 해당 유아와 친밀관계를 덜 맺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수줍

음과 교사-유아 간 갈등 관계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언어능력은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28, p < .001) 및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와 부적 상관관

계(r = -.14, p < .05)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

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갈등관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은 언어문제해결능력과 부적 상관관계(r = -.30, p < .001)를 보여, 수줍음

이 많은 유아일수록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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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어능력의 조절효과

교사-유아 관계에 대해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언어능력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조

절변인이라고 보고, 이를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밝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영

역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아의 언어능력의 조절효과, 즉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

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사-유아 관계 하위영역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

능력을 2단계에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

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화 점수를 사용하였으

며,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보았다.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영역별 회귀분석 결

과 교사-유아 갈등관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는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언어능력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

선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공차한계가 .1이하, VIF 지수값이 10이 넘을 경우인데(서혜선, 양경숙,

김나영, 김희영, 김미경, 2009),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 .899∼.912, VIF 1.016∼1.112의 분포로 나

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 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수줍음(A) -.42 -.34*** -.44 -.35***

언어능력(B) .01 .18** .01 .18**

A×B .02 .15*

R2
.18 .20

△R2
.02*

F 21.44*** 16.38***

*p < .05, **p < .01, ***p < .001.

표 2.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대한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단계모델에서 유아의 수줍음(β= -.35, p < .001), 언어능력(β=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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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의 주 효과 뿐 아니라 수줍음과 언어능력(β= .15, p < .05)의 상호작용효과가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 변인들이 총 2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덜 수

줍어하는 유아일수록, 언어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사-유아 간 친밀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언어

능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평균점수에 대하여 ±1SD

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을 구분한 뒤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점수를 그래프화하고, 단

순회귀선의 기울기인 B 계수를 확인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서영석(2010)은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할 때 표준화된 회귀계수보다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림 1.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대한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친밀관계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B = .07, n.s.), 언어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수줍음은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B = -.56, p < .01). 즉,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수줍음과 교사-유아 친밀관계 간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언어능력이 낮은 집단

의 경우에만 수줍음과 교사-유아 친밀관계 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아의 언어능력이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 특성 및 언어능력이 교사-유아 관계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며, 유

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언어능력인 언어문제해결능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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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먼저 유아의 수줍음과 교사-유아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수줍음 특

성과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기 어려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덜 보이는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사와 친밀

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수줍음

특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되는데, 본 연구 결과는 자유놀이 시 또래와 잘 놀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불안의 지표가 되고 교사에게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래

배척과 관련되는 등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다는 연구들(Coplan et al., 2004; Coplan &

Prakash, 2003; Rudasill et al., 2006)과 입장을 같이 한다. Coplan 등(2004)은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나 또래 등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접근을 억제한다는 “접근-회피 갈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수줍음 기질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맺기를 주저하고, 사회적 관계 맺기가 요구되는 유아교

육기관이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에게는 스트레스 맥락이 될 수 있다. 교실에서 유아는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동

시에 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줍음 특성은 교사-유아 갈등관계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Pianta

(1994)는 교사가 유아와 갈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교사와 유아 간 공감대나 조화로운 상호작용

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며, 갈등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에 대해 교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

적 피드백을 주거나 유아와 상호작용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가능한 사회적 접근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려하지 않고,

교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 교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친밀한 관

계를 맺기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갈등적 관계까지 형성하도록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에 유아

의 수줍음 특성은 교사-유아 친밀관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교사-유아 갈등관

계에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사회적이지 않은 유

아를 다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Birch & Ladd, 1998), 학급 운영 시 교사의 상호작용 시

도에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가 보이는 반응은 교사가 기대하는 반응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

워한다(Rudasill et al., 2006).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를 맺기 힘들 수

있지만, 이들이 대집단 시간에 다른 유아를 덜 방해하거나(Coplan & Prakash, 2003) 교사의 지시

에 순응하는 등(Rubin, 1982)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수줍

음 특징이 교사-유아 갈등 관계에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은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교사-유아 갈등관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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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이 언어문제해결능력이므로, 이러한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실 내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언어적 이해 능력이 높고

해결방안을 언어를 사용하여 잘 제시한다. 이 같은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사와 개방적

으로 의사소통하고, 교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어능력이 낮은 유아일수록 교실 내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단서를 추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문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반응이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결과 교실을 운영하

는 교사와 충돌하거나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므로 언어문제해결능

력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이 부족한 유아일수록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사-유아 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아의 언어능력이 교사-유아 관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Curby et al., 2009; Dickinson & Smith, 1994; Dixion & Smith, 2000; 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Qi & Kiser, 2004; Yoleri, 2016)와 입장을 같이 한다. Qi와 Kaiser(2004)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교실 내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상호작용 시 자신의 생각을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학급에서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언

어를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교사나 또래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실 내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이끌고 그 결과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교사나 또래 등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유아의 언어능력은 교사

-유아 친밀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교사-유아 갈등관계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은 자신의 수줍음 특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줍음 특성이 대인간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언어능력과 부적 상관관계

를 지닌다는 선행연구(Asendorpf & Meier, 1993; Cheek & Buss, 1981; Evans, 1996)와 유사한 결과

이다.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의 대표적인 행동이 과묵하고 혼자 놀이를 즐겨한다는 것임을 고

려할 때(Coplan, 2000),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덜 보이게

되며 그 결과 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배우거나 표현할 기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져 언어문제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언어능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 언어능

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수줍음과 교사-유아 친밀관계간의 관계가 유아의 언어능

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많이 보일수록 교사-유아 간 친

밀관계를 맺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으며,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아의 수줍음이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유아의 언어능력이 완화하였다. 이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수줍음과 같은 기질 특성으로 인해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보일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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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이 높은 유아는 교실 내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상호작용 시 자신의 생각을 상황과 대

상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Qi와 Kaiser(2004)의 견해, 유아의 언어능력이 기질

과 함께 교사-유아 관계에 중요하다는 Yoleri(2016)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언어해결능력으로 살펴본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경우 유아가 자신의 수줍음 특성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더라도 교사의 지시를 잘 이

해하여 따르고 교사가 제안하는 상호작용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

성이 높고, 그 결과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수줍음 특성과 관계없이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수줍음이 교사-

유아 친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는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Rudasill 등

(2006)의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이 상호작용하여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나타내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유아의 수줍음 수준이 높고 언어기술이 높은 경우 교사-유아 간 의

존적 관계를 나타내며, 수줍음 수준이 낮고 언어기술이 낮은 유아의 경우 높은 수준의 교사-유

아 간 갈등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기술이 상호작용하여 교사-유아

관계에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수줍음 특성이 낮은 유아가 교실에서 더 활발하

고 대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유아가 언어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 외현적 문제행

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결과 수줍음 특성이 낮고 언어기술 수준이 낮은 유아에 대

해 교사가 다루기 어려워하여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Arroyo와 Harwood(2011) 역시 수줍음과 대인 관계의 질 간의 관

계를 이들의 의사소통 유능성이 매개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수줍은

대학생의 경우 수줍음 특성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

줍음 특성을 지닌 개인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

통능력을 증진시켜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는 스스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시

도하지 않아 교사-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유아의 언어문제해결

능력이 높아 상황과 대상에 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능력이 높은 경우 유아의 수

줍음 특성이 교사-유아 간 친밀관계를 맺는데 더 이상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필요한데, 수줍은

특성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유아를 중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유아의 언어적 이해와 표현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언어능력 중재 프

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과 중 교사가 적절한 언어사용의 모

델링을 제공하는 등 유아에게 적절한 언어 사용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유아가 일상적으

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자주 제시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의 소소한 경험을 교사가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를 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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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스러운 언어 교류에 활용하는 등 수줍음 특성이 높은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이 교사-유아 갈등관계에 미치는 설명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 특성과 교사-유

아 갈등관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

가 자신의 수줍음으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의 사회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교사와 친밀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아 특성이 교

사와의 갈등관계를 가져올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Rudasill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

이 교사-유아 갈등관계 및 의존관계를 설명하는 반면, 교사-유아 친밀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

지 못하여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 영역에 따라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의 영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유아의 수줍음과 언어능력이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좀 더 규명해 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을 교사와 어머니 평정을 모두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교사-유아 관계 및

유아 수줍음을 교사가 평정함으로써 동일 평정자로 인한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줍음에 대한 성인의 평정 이외에 직접적 관찰이나 생리적 측정 등 좀 더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언어능력의 중재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수줍

음 특성이 높은 유아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유아의 언어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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